추석 연휴, 서울 아파트 '막판 거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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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를 앞두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연휴 첫날과 둘째 날 거래량이 많았으며, 규제 발표 당일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는 등 매수세가 거세게 몰렸다. '추석 직후 규제지역 확대' 예측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을 '실거주 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시장에 변화를 예고했다.
📄 본문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시장의 긴장감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476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연휴 첫날인 3일(247건)과 둘째 날인 4일(114건)에 거래량이 많았으며,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67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추석 직후 서울 한강벨트권 등 집값 상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비롯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규제 발표 당일인 15일에는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과열된 매수세가 확인되었다. 이는 일부 매수자들이 정부 규제 발표 전에 매수를 서두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6·27 대출 규제 이후 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이 줄어들면서, 연휴 기간 동안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수요가 더욱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실거주 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토지 투기 방지 및 주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집중된 아파트 거래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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